
부 고 

 

메리 패트리스 수녀 (SISTER MARY PATRICE) ND 4536 

 

이전 메리 진 패트리스 수녀 (Sister Mary Jean Patrice) 

 

재닛 데이비스 (Janet DAVIS) 

 

 

 

미국, 오하이오 샤든 그리스도 왕 관구 

 

 

출 생:  1933년 7월 29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53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16년 10월 8일  샤든 건강관리 센터 

장 례:  2016년 10월 14일  오하이오 샤든 관구 본원 

매 장:  2016년 10월 14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재닛은 패트릭과 프란시스(라운즈) 데이비스의 외동딸이었다. 재닛이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교외로 이사하여, 재닛은 삶의 첫 11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재닛은 도니미칸 수녀들이 일하고 있는 살레시오 학교에 다녔다. 첫 영성체를 준비하고 받을 수 

있게 되어 늘 수녀들에게 감사했다. 가족이 다시 클리블랜드로 이사해 왔을 때 재닛은 노틀담 

수녀들이 있는 성 베드로 학교에 다녔다. 수녀들이 어찌나 환영받는다는 기분을 갖게 해 

주었던지 재닛은 금방 새 학교를 사랑하게 되었고 8학년 교사 수녀에게 자기도 그런 수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재닛은 노틀담 수녀회 아스피랑으로서 지내고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녔다. 

딸이 없이 양친이 외로우리라는 생각에, 집을 떠나는 일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재닛의 첫 걸음을 지지해 주었다. 재닛은 1951년 2월 2일에 청원자로 

입회했다. 

 

재닛은 착복하면서 메리 진 패트릭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부친과 같이 패트릭을 주보 

성인으로 가지게 되어 기뻤다. 수녀는 후에 메리 패트리스 수녀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녀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성 요한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메리 패트리스 수녀는 매우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자였다. 교실에서 보낸 

46년과 교장으로서의 6년간의 사도직에서 수녀는 개별 학생들에게, 특히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법한 학생들의 필요에 다가갈 줄 아는 능력으로 알려졌다. 수녀는 단호했으나 공정했으며 

성취하고자 하던 학생들은 수녀의 수업을 선호했다. 수녀는 전문적인 교사였고 철저했으며 

조직적이고도 충실했고, 때로 성인에게는 조급함을 보였지만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패트리스 수녀는 클리블랜드 교구의 6학년 담당 교사들을 위한 연수 교사였으며 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 지칠 줄을 몰랐다.  

 

교직에서 은퇴했을 때는 관구 비서실과 우편실에서 수 년간 일을 도왔다. 기억력 상실을 겪게 

되면서 수녀는 건강관리 센터의 식구가 되었다. 매일의 미사와 영성체는 수녀에게 중요하고 

귀중했다.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게 시간을 알려주기를 바랐다. 수녀가 지닌 아일랜드의 

유머감각과 재치뿐만 아니라 단 음식, 동물, 특히 개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메리 패트리스 수녀는 이제 하느님의 사랑하는 품, 또한 최고 교사이신 예수님과의 동반자 관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의 재결합을 체험하기를 빈다. 수녀가 하느님의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